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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mother’s perception
and policy demands for after school care classes

이재희, 김대욱

Lee, Jae-Hee*, Kim, Dae-Wook**

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인 요구에 대해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참여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 있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 25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17

년 6월 23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포커스그룹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어머니가 바라

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과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로 분석하였다.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현실’은 ‘전반적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 ‘로또같은 선정확률’,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달

라지는 교육의 질’, ‘돌봄교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

한 정책적 요구’는 ‘사고육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기’, ‘학부모 기대와의 괴리감 개선’, ‘돌봄 대상 선정자의 확대’, ‘탄

력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첫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돌봄 기능에 집중할 필요가 있

다. 둘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별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부모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요어 : 초등학생, 자녀,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 정책적 요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wareness and policy demands of after school care classes of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25 mother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Gyeonggi, Incheon, Gangw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June 23, 2017 to July 18, 
2017 by focus group interview. Through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nalyzed as ‘the reality 
of the after school care class that the mother sees’ and ‘the policy demands of the mother’s after school care 
class’. ‘The reality of the after school care class that the mother sees’ is ‘the overall level of after school care 
class is low’,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the same as a lottery’, ‘the quality of education that var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teacher’, ‘for the child attending the care class negative awareness’. ‘Mother’s policy demands 
for after school care classes’ are presented as ‘positioning as a substitute for thinking and caring’, ‘improvement 
of separation between parents’ expectations’, ‘expansion of care recipients’, ‘request for resilient management’. A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first, after school care classes need to focus on the care fun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operate after school care classes by level. Third, the realistic needs of mothers should be reflected 
so that after school care classes can be positioned as alternatives to privat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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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생이 다니는 사교육을 대

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4년 시작되었다. 2013년부

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의 이용대상이 초등학생

전학년으로 확대되었다[1].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

교에 있는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한다[2]. 방과후 돌봄교실은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부모의 육아공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

고 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돌봄 공백을 막아줄 수 있는 좋

은 제도이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잡지 못했다. 양적

으로 충분히 확대되지도 못했다. 2014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되기는 했지만[2], 여전히 초등 1~2학년 10명 중 1

명은 성인 보호자의 돌봄 없이 주당 9시간 방치된다고

한다[3]. 2019년 현재 서울시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10.1%밖에 되지 않는다[4]. 학부모는 방과후 돌봄교실

의 양적 부족 현상으로 초등 저학년 자녀의 양육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질적으로도 방과후 돌봄교실은 충분

히 성숙되지 못해, 학부모의 절대적인 신뢰와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학부모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

등 돌봄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4]. 방과후 돌봄

교실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한 학교에 1~2개 교실에 불과하며, 이용학생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1~2학년 자녀거나 저소득층 부부의 자녀

로 제한되어 있다[5]. 학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생이 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1~2시 정도로 유아교

육기관의 하원시간보다 3~4시간 정도 빠르기 때문이다

[6]. 방과후 돌봄교실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학부모의 어

려움을 반영한 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필요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인식과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

적 요구를 알아보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공백 현상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6].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교실은 1~2학년이 다니는 방과후 돌봄

교실과 3~6학년이 다니는 방과후교실 연계형 돌봄교실

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 저학년인 1~2학년이 다

니는 방과후 돌봄교실에 집중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방

과후 수업과 방과후 돌봄을 분리하여 볼 수 있지만, 연

구참여자들이 방과후 수업과 방과후 돌봄교실을 구분

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학부모가 방과후 수

업과 방과후 돌봄교실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수업과 방과후 돌봄교

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함께 알아본다. 이를 위한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후 돌봄 교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

봄 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들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경기, 인

천, 강원 지역의 어머니 25명이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목적표집하여 참여자를 모집하

였다.

2. 자료수집 및 연구절차

초등학생 1~2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후 돌봄

교실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2017년 6

월 23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에서 연구참여자들에게 포커스그룹면담

(FGI)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부모들에게

개별심층면담을 실시할 때보다 포커스그룹면담을 실

시할 때 더 많은 경험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

였다.

3. 자료분석

첫 번째로, 면담기록을 모두 전사하였다. 두 번째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방과 후 돌봄교실

에 대해 언급한 것을 모두 하이라이트 처리하여 골라

냈다. 세 번째로,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이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생각을 단어를 중심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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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코딩하였다. 네 번째로 1차 코딩한 내용 중 ‘어머

니가 바라보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의 현실’에 대한 내

용과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

구’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가 바라보는 방과 후 돌봄교실의 현실’과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맞는 내용

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각 4개의 하위 내용으

로 정리하였다.

먼저,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 후 돌봄교실의 현실’

은 ‘전반적인 방과 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 ‘로또

같은 선정확률’,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돌봄 교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교

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는 ‘사교육의 대체제로 자리매

김하기’, ‘학부모 기대와의 괴리감 개선’, ‘돌봄 대상

선정자의 확대’,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로 분석

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어머니가 바라보는 방과 후 돌봄교실의 현실

1.1. 전반적인 방과 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

학부모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이 낮음을 공통

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담임교사에 비해 수준이 낮고,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절. 7~80퍼센트는

해야 하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부

정적인 측면을 많이 봐서 그럴지는 몰라도.

(2017.07.11. 경기 9번 어머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돌봄에 대해서 제가 봤던 부분

에서는 좋은 부분이 거의 없었어요. 선생님의 인성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2017.07.11. 경기 10번 어머니)

학부모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가격이 학원에 비해

획기적으로 저렴하지 않으면서 수업의 질이 낮다는 것

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1, 2, 3학년을 한 교실에서 가

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불만도 이야기하고 있

었다.

싼 게 아니죠. 재료비 따로 받고 뭐. 똑같은 거지. 학

원처럼 일주일에 두세번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 두 번인데. 수업시간도 1시간이 아니고 40분인 경

우도 많고. 그래서 사교육이 낫겠다 싶어요.

(2017.07.08. 경기 7번 어머니)

1,2,3학년이 같이 하나봐요. 1학년 아이들이 몇 명 있

는데 어려워서 하기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준

이 안 맞으면, 괜히 아이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2017.07.08. 경기 8번 어머니)

1.2. 로또같은 선정확률

학부모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이 있는데 희망하는 아

이들이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

다. 특히, 원하는 과목은 더 듣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수업신청을 하면 들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정

원이 20명인데 50명이 신청을 했어요. 30명은 듣고

싶어도 내 돈 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에요.

(2017.07.17. 경기. 1번 어머니)

아이들한테 인기있는 건 인원 수를 늘려서 선생님들

도 더 보충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7.07.11. 경기 11번 어머니)

학부모들은 자녀를 방과후 돌봄교실에 보내고 싶어

도 못보내는 경우도 많고, 육아 계획을 미리 할 수 없

음에 안타까워했다.

이왕 방과후가 만들어졌으면 원하는 아이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냈는데

떨어지고, 나중에 추가모집하고 그러지말고. 원서 썼

는데 로또도 아니고. 어떤 아이는 친구만 되고. 아이

들한테 상처인거에요.

(2017.07.18. 서울 6번 어머니)

돌봄이라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티오 뽑혀서 가는.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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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 없는 상황이라서, 1학년일 때 안 될까봐 되게

걱정을 했어요. 안되면 어떡하지? 그럼 사교육을 다

돌려야 하는데. 티오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2017.06.18. 서울 8번 어머니)

1.3. 교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질

방과후 돌봄교실은 교사의 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었다.

저희 첫 아이가 새로 시작한지 1학기 밖에 안 되었는

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요. 다른 곳에서도 클레이 했

었는데, 선생님 자질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엄청 좋아해요. 막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생

님의 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2017.07.11. 경기 10번 어머니)

초등학생은 숙제에 대한 부담이 큰데, 방과후 돌봄교

실을 이용할 때도 숙제가 나와서 큰 부담이 된다고 하

였다. 방과후 돌봄교실이 과제나 숙제 부담은 경감되길

바라고 있었다. 방과후 돌봄교실이 경쟁적인 분위기여

서 편안한 분위기로 개선되기도 바라고 있었다.

방과후를 하더라도 숙제가 매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어요. 그 숙제를 매일 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얼마만큼 숙제며, 복습이며 이런 것

들을 잘 하게 하는 것. 그게 좀 힘든 것 같아요.

(2017.06.23. 서울. 1번 어머니)

마음이 조급하고. 아이도 방과 후 때 보면 스티커를 준

다 그래서 받아 왔더라고요. 그런 것 못 받으면 속상하

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2017.07.07. 경기. 2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질이 담당교사의 수준에 따라 좌

우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사들도 방과후 돌봄교실

에 대한 강의를 듣고 아이들에게 수업하기를 바라고 있

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교사가 초등 저학년의 적응을

돕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를 바

라고 있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고 이런 사

례를 들어가면서.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2017.07.08. 경기 5번 어머니)

예전에 고학년 선생님이다, 지금 저학년 선생님이 되었

으면 저학년한테 해야하는 것 있잖아요. 학교 막 입학해

서 힘든데, 적응하는 기간인데... 그런 건 저학년은 어떻

게 해줘야 되는지, 고학년 큰 애들 다루듯이 하는 게 아

니라, 자기 스타일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가 학교다니는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2017.07.08. 경기 4번 어머니)

1.4. 돌봄 교실에 다니는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방과후 돌봄교실에 사실상 돌봄 기능이 빠져있기 때

문에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 사이에 부정

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아이가 돌봄에 있겠거니. 선생님이 잘 봐주겠거니 했

는데. 아이가 무단으로 나가도 선생님이 파악도 못하

고. 아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엄마는 미친 듯이

아이 찾으로 다니고.

(2017.07.17. 경기. 1번 어머니)

방과후 보내는 것보다 태권도 보내는 게 더 안전하고

좋아요. 거기서 관장님이 애들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책도 보고, 그냥 놀 수 있게, 안전하게. 돌봄(교실)에

가면 하지말라 제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017.06.23., 서울. 2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이 재미없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고 하였다. 아이가 지루해하는 경우가 많아, 흥미로운

수업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오히려 정규수

업시간은 창의적이거나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데,

방과후 수업에서는 간단한 문제풀이만 하고 있는 부분

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영어같은 경우에, a,b,c,d 이런 알파벳을 다 외어야 하

는 부분이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파닉스

를 하는데 굉장히 지겨워하고. 유치원 때는 재밌게

했거든요. 뮤지컬도 영어로 했는데. 지루해해요.

(2017.07.17. 경기. 2번 어머니)

유치원땐너무재밌게배웠는데. 학교에서는외우라고.

(2017.07.17. 경기. 3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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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간에는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 이런 식으

로 서술형 문제를 푸는 수학.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돌봄에서는 1+1은 얼마고, 곱하기는 얼마고 이런 식

으로만 프린트로 나눠주시니까.

(2017.07.17. 경기 5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

에 학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방과후를 시키다보니 별로에요. 차라리 나는 사교육

하나를 시키더라도 그걸 제대로 시키는 게 낫겠다.

내 생각은 그래요. 굳이 방과후를 그렇게 많이 시키

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큰 애를 많이 시켜봐서. 경험

한 게 있어서.

(2017.07.08. 경기 7번 어머니)

2.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교실에 대한 정책적 요구

2.1. 사교육의 대체제로 자리매김하기

학부모들은 자녀가 초등학생이 되자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유치원에서는 다 해줬던 부분이고,

자녀의 학습량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다닐 때는 사교육이 전혀 필요없다고 생각했

는데, 왜냐면 유치원에서는 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2017.07.17. 경기. 1번 어머니)

학부모들은 가계지출 중에서 학원비를 부담스러워하

고 있었다. 그래서 학원의 대체제를 찾고 있었다.

학원이 너무 비싸.

(2017.07.17. 경기 1번 어머니)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방과후 수업이 생긴거

잖아요. 그런데 그게 충족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사

교육비를 들여서 다른 거를 할 수 밖에 없는.

(2017.07.17. 경기. 2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이 꼭 저렴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

다. 한 과목만 하면 저렴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

과목만 하기 어렵고 그러다보면 금액이 학원하고 비슷

해진다는 것이다.

근데 가격이.. 처음에는 저렴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보내도 괜ㅊ낳겠다 그랬는데 이게

한 두 개가 아니고 서 너개, 다섯 개를 보내면 돈이

똑같은 거에요. 근데 배우는 건 솔직히 많지는 않거

든요. (중략) 그걸로 차라리 사교육을 그냥 시키겠다.

(2017.07.08. 경기 6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양질의 수업이 이

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었다. 사교육과 비슷한 교

육환경이 갖춰지면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의향은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원을 이용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학교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에 충분히 지원을 한

다면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금 돈이 추가가 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

는 수업운영이. 시간을 한 두 시간 더 늘려줬으면.

(2017.07.08. 경기 8번 어머니)

학원 보내고 차 태우고 이게 힘드니까 학교에서 모든

걸 다 했으면 하는데. 솔직히 질이 좋진 않아요. 엄마

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돈을 더 투자를 해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간단 말

이에요.

(2017.07.08. 경기 7번 어머니)

이게 진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학교에

지원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솔직히 사교육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그걸 조금만 더 높이.. 잘 가르쳐주시면 솔

직히 배울 필요없거든요. 사교육~ 사교육 필요없는

교육을 좀 진짜. 진짜 (사교육) 안 했으면 좋겠어요.

(2017.07.08. 경기 6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다. 방과후

돌봄교실 덕분에 초등학교에 쉽게 적응한 아이도 있었

다. 방과후 돌봄교실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민해보고 이

를 사교육의 대체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결시

킬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는 돌봄 때문에 학교를... 처음에 1학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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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때문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악기도 접해보고.

체육도 해보고. 오히려 자기 반 보다는 그게 더 재밌

었어. 그거 때문에 학교를 다녔어요. 자기교실에 많

아봐야 열 명? 그 정도 옹기종기 앉아서 고무줄 하고

수다도 떨고 같이 간식도 먹고 하니까 좋았대요.

(2017.07.08. 경기. 5번 어머니)

2.2. 학부모 기대와의 괴리감

학부모는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느끼는 불안

함으로 귀가지도의 부재를 꼽았다.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은 되지만 학교 안에서 교육만 일어나고 돌봄이 제

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피아노, 태권도 같은 학원이

연계가 안되요. 학교 정문 들어오는 태권도 버스까지

정확하게 아이를 인계해주지 않더라구요. 방과후 수

업은 아이의 귀가지도에 관심이 없어요.

(2017.06.23. 서울. 1번 어머니)

아이가 귀가할 때 지금 나간다고 문자보내는 선생님

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어요.

(2017.06.23. 서울. 3번 어머니)

방과후 시간 비는 시간이 한 3~40분 있었어요. 데리

고 가서 집에 있다가 다시 간 적도 있었고, 놀이터에

서 놀다가 다시 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2017.07.17. 경기. 3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의 필요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돌봄을 담당하는 교사가 없기 때

문에 아이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방과후 연계되는 그 시간을 선생님이 계시면 되잖아

요. 그런 인력도 또 다른 잡이 만들어지잖아요.

(2017.07.18. 서울 7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이 학기 중일 때와 방학

일 때 다르게 운영되는 것도 학부모들이 느끼는 문제였

다. 일관성있고, 다른 일과를 계획할 수 있는 방과후 돌

봄교실의 운영을 원하고 있었다.

방학 때 방과후 수업 시간이 바뀌는 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당겨지고. (2017.06.23. 서울. 1번 어머니)

아이는 (방학 때) 방과후 안 가려고 해요. 아침에 방

학인데 왜 방과후 가서 있냐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

야 하는데. 왜? 친구들도 없는데.

(2017.06.23. 서울. 2번 어머니)

당겨지는 방과후 시간대도 있고, 중간에 특강을 넣는

경우도 있고.

(2017.06.23. 서울. 3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운영이 1학기 동안이거나 1년 동

안인 것도 문제로 꼽고 있었다. 수준별 학습이 없는 것

도 문제로 제시하였다.

한 학기를 만약에 신청을 했잖아. 만약에 내가 클레

이를 해요. 그러면 1학년 한 학년은 쭉 해야되잖아요.

(2017.07.17. 경기. 3번 어머니)

오랫동안 운영했으니까 1,2,학년, 3,4학년이 선호하는

걸 아니까 늘리고 줄이면 좋겠어요.

(2017.07.18. 서울 6번 어머니)

2.3. 돌봄 대상 선정자의 확대

방과후 돌봄교실의 대상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방과

후 돌봄교실의 대상자가 되려면 부모가 4대보험이 들어

가는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며, 개선될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돌봄에 문제가 있어요. 돌봄에 들어가려면 일단 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중략) 알바

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거는 학교에서 인정

을 안 해주는 거죠.

(2017.07.17. 경기. 2번 어머니)

아이가 맞벌이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에 돌봄을 넣지

그래? 그랬더니 돌봄을 못 넣는대요. 못들어간다는

거야.

(2017.07.08. 경기. 4번 어머니)

방과후 돌봄교실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했

다. 맞벌이 부부 이외에도 외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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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이 변화해야 함을 이야

기하였다.

방과후 돌봄교실을 하고 싶어해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17.07.17. 경기. 3번 어머니)

2.4. 탄력적인 운영에 대한 요구

방과후 돌봄교실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았다. 수업이 다양하기는 하나, 인기 강좌

와 비인기 강좌의 차이가 크고, 비인기 강좌의 경우 1

주일에 1번 강의로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중국어라던지, 영어 회화, 방송댄스, 바이올린, 종

류는 수십가지에요.

(2017.07,08. 경기 6번 어머니)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도 필요하지만, 팀 스포츠가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방과후에 개인스포

츠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팀 스포츠가 더 늘어나면 좋

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영어와 축구가 학교에서 활성화되면 사교육이 확

줄어든다.

(2017.07.18. 서울 7번 어머니)

외국아이들은 축구, 풋볼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들은 엄마들이 일부러 축구팀을 짜서 해요.

(2017.07.18. 서울 8번 어머니)

학년별 운영을 요구하는 학부모들도 많이 있었다.

비인기 강좌의 경우, 학년을 통합해서 운영하다보니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배우거나 적응하기에 어려움

을 겪는다는 의견이었다.

학년별로 나눠져있는 것도 있긴 한데, 어떤 건 다

함께 하니까. 그건 좀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아이와 있으면 작은 아이들이 치이고.

(2017.07.18. 서울 4번 어머니)

분리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달라지잖아요. 학

년별로 선호하는 게.

(2017.07.18. 서울 5번 어머니)

Ⅳ. 논의 및 결론

첫째, 학부모들은 방과후 돌봄교실이 본연의 역할인

돌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교육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돌봄의 기능이 없기 때

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초등학교 돌봄 교

실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 프로그램이 교육 위주

로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의 방과후 돌봄교실 만족도가

떨어진다[7]. 방과후 돌봄교실의 성격도 학업을 성취해

야 하는 경쟁적인 분위기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바라고

있었다. 과도한 경쟁이나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가 잦은

데, 이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와 부모 모두 부담이 된

다고 하고 있었다.

돌봄 기능 중에서도 많은 학부모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 중 쉬는 시간에 대한 부

분이다. 방과후 돌봄교실의 쉬는 시간에 부모가 집이나

놀이터에 데려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방과후 돌봄교

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쉬는 시간에도 돌봄

기능을 제공하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 중에는 방과후 돌봄교실의 돌봄 기능을 담당

하는 교사의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는

신규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방과후 돌봄 질

관리를 위해 유아교육, 사회복지, 아동학, 교육학 등을

이수한 인력 등을 활용하여 방과후 돌봄 전담교사를 증

가시키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4]. 초등자녀

를 둔 많은 학부모들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아르바

이트를 희망하고 있었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

라고 생각한다.

둘째, 방과후 돌봄교실의 수준별 운영이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교실의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다양하고,

입장차이가 컸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준별 방과후

돌봄교실이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다양한 활

동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는 점차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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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지금은 방과후 돌봄교실이 금액이 저렴하고 질

도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수업도 필요하지만, 동시

에 금액은 다소 높더라도 시간도 길고 질도 높은 수업

도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교실은 교실이라는 공간만 활용하고 있

어 돌봄교실이란 용어가 붙는다. 방과후에 학교 내 다

른 공간들도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교실이 운영되어야 한다. 운동장, 체

육관, 대형 교실 등을 적극활용하여 방과후 돌봄교실을

방과후 돌봄학교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

과가 이를 뒷받침한다[7].

셋째, 방과후 돌봄교실이 사교육의 대안으로 자리매

김하기 위해서 부모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융통성있

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2015년 이후 방과후 돌봄에 대

한 학부모와 학생 만족도는 80% 초반에 머물고 있는데

[2],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제

공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을 위한 사교육은 돌봄 기능도 함께 제공하

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는 경우

도 많다. 이에 반해,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은 교육

의 기능 이외에 쉬는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등 부모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방과후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학부모가 희

망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2]. 방과

후 돌봄교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

도방법, 적합한 운영모형 개발이 필요하고, 돌봄교실에

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도록 개편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연구[1]도 이를 뒷받침한다. 부모에게 신

뢰를 줄 수 있다면, 사교육의 대안으로 공교육 체제 안

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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